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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: 1) 주제가 설득력 있는 상상력을 전개해야 하는 능력을 요구하므로 어려움. 2) 

인간의 흑역사를 보여주는 책을 왜 지적 외계생명체에게 소개해주려고 하는지에 관

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다소 부족함. 3) 내용의 대부분이 책 한 권의 내용을 소개

하는 내용임. 4) 주장에 관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아쉬움. 5) 책 이외에 다른 참고

자료도 활용하고, 각주로 남겼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.  

*글씨체 바탕, 글씨크기 11, 줄간격 160%, 분량(OT자료 참조)

제목: 지적 외계생명체가 인간에 대해 알고자 책 한 권을 요구한다면, 어떤 책을 

추천 하겠는가? 그 이유는 무엇인가?

1. 서론

 필자는 본래 인간의 본 모습이란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워하고, 욕심 많고, 유혹에 

쉽게 넘어가는 모습이라 생각한다. '인간의 흑역사'에는 필자가 생각하는 인간의 모

습을 잘 담고 있다.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'인간의 흑역사'를 인간을 알고 싶어 하

는 외계생명체에게 추천해주고 싶다. 무작정 인간에 대해 좋게 써 놓은 책을 추천

해주고 싶지 않아 인간의 나쁜 점을 담아둔 이 책을 추천한다. 모두 살면서 인간에

게 당해본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. 필자 또한 마찬가지이다. 인간을 

처음 아는 외계생명체에게 인간의 나쁜 점을 먼저 보여주고 싶어 이 책을 추천한

다. 인간의 나쁜 점을 먼저 본다면 후에 알게 될 좋은 인간들이 더 좋게 보일 수도 

있을 것이고, 인간에 대해 더 조심스러워 질 것이다.

2. 본론

2-1. ‘인간의 흑역사’의 내용 (인간의 실수와 오류들) 

인간의 욕심이란 끝도 없고 항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. 이 책은 인간의 사고방

식 허점을 낱낱이 파헤친다. 이 책에서는 인간이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로 뇌

의 한계, 사고방식의 한계라고 설명하고 있다. 중간 중간 '기이한 광풍 top5'에 대

한 내용도 있다. 이 내용은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에서 기이했던 광풍들을 모아둔 

것이다. Top5 중 하나로는 '무도광'이 있다. 무도광이란 14~17세기 유럽 전역에서



사람들이 신들린 듯 갑자기 춤을 추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. 많게는 수백에서 수

천 명이 춤을 췄다고 한다. 인간의 흑역사 중에서는 '식민주의'를 빼면 안 된다고 

생각한다. 필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잔인하고 불평등했던 역사다. 식민주의의 사상자

가 세계 대전 사망률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많은 수의 노예들이 죽음을 당하고, 아

프리카의 노예무역, 강제수용소, 위안부 문제까지 식민주의의 피해들을 예로 들고 

있다. 또한 이 책의 저자는 '식민주의는 사실 좋은 것이었다.' 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

반박하고 있다. 저자는 인간을 환경과도 연결했다. 좋았던 환경마저 인간의 발길이

닿는 다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존재라고 말했다. 필자가 내용 중 가장 와 닿았던 

내용은 코인을 다룬 주제였다. 코인은 너무 다양한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다. 필자

는 단점을 더 중심적으로 봤다. 코인 채굴 시스템에서 나오는 엄청난 전지 소비량

과 너무 많은 리스크들이 존재하는 것  이였다.

    

2. 2. 인간의 실수들과 오류들로 인해 깨달은 점 

이 책을 읽고 아름다운 역사 속에는 악한 인간의 만행들이 너무 많이 껴 있다는 걸 

알게 되었다. 대부분이 욕심에 의해 일어난 일들이다. 이 책에서 거론하고 있는 '휴

리스틱'과 '확증편향'으로 인해 인간은 어리석은 욕심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. 

이 두 가지의 키워드는 인간 뇌의 치명적 결함인 것 같다. 이를 통해 고위 권력자

들이, 지도자들이, 리더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지 알 수 있었고, 그렇게 

만들어진 역사들을 읽고 난 후인간의 역사는 대부분 흑역사인 것 같다. 또한 이 책

에 나와 있는 문장들에서 많은 것들을 느꼈다. 

   

2. 3. 추천하는 이유 

필자가 ‘인간의 흑역사’를 추천하는 이유로는 이 책을 읽고 난 후 현 인류를 본다면 

조금 더 객관적으로 현재의 인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한다. 책의 장점은 

한 페이지씩 넘길수록 더 자세히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. 천천

히 이 책을 읽다보면 인간에 대해 더 자세히 생각 할 수 있을 것이고, 꼭 욕심이 

가득하고 어리석은 사람만 있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. 그들이 

인간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인류의 좋지 않은 역사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

을 것이라고 생각해 이 책을 추천했다.  

 

3. 결론

요즘 세상엔 인간을 정의하려는 책들이 많다. 요즘 시대에 나오는 에세이 속에는 

다양한 인간의 삶과 생각, 일상 등을 담고 있다. 인간을 정의하려 하는 여러 책들 



중 저자가 외계생명체에게 추천 할 책은 ‘인간의 흑역사’이다. 대게 역사책 속에는 

‘인간은 뛰어나다’, ‘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?’, ‘인간의 위대한 역사’ 등 인간을 높

이는 주제들을 많이 담고는 한다. 그러나 이 책은 인간의 실수와 오류만을 모아둔 

책이다. 이 책에 나오는 인간의 실수와 오류로는 식민주의, 비트코인, 전쟁 등 인간

이 인간에게 직접적, 간접적으로 피해를 준 실제 사례들이 나온다. 이런 인간의 여

러 실수와 오류들을 인간에 대해 알고자 하는 외계생명체들이 읽으면 필자가 생각

하는 인간의 본 모습이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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